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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셉이 지킨 것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기를 바랐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았다. 사브낫바네아가 되고 신관의 사위가 되었어도 여전히 자식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지었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온 요셉이었다.  

 

파라오는 요셉을 애굽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새로운 이름을 주고 최고상류층인 신관의 딸을 

아내로 주었다. 꿈을 해석하고 위기를 돌파할 대안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총리직을 

맡겼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국가 운영 전체를 맡기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적극적인 호의를 베푸는 것 역시 요셉의 

애굽화를 위한 것이었다. 늙은 아버지와 형제들 모두가 애굽에 온 이상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  

 

그러나 요셉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야곱 일행을 애굽의 중심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고센 땅에 

머물게 하고 파라오를 만나면 직업이 목축이라 말하도록 미리 계획을 세운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 창세기 46:34 

 

농사를 짓는 정착사회에서는 떠돌이 유목민을 얕본다. 무역을 통해서 서로가 필요한 것을 얻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약탈자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유목민들이었고 애굽처럼 풍요로운 국가는 교역의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목축하는 유목민을 천박하게 여겼다. 요셉의 계획은 성공했다. 파라오는 

야곱 일족을 고센 땅에서 살게 했고 왕가의 가축을 돌보는 일을 맡겼고 비옥한 라암셋을 소유로 

주었다.  

 

요셉이 남긴 것 

가족이 애굽에 정착한 이후 기근은 더욱 심해졌다. 기근의 범위가 더욱 넓어져 애굽 뿐만 아니라 

가나안 지역에도 본격적인 기근이 시작됐다. 칠 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비축한 애굽만이 굶주림을 

면하고 있었다. 곡식은 국가 소유였고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돈을, 

그 다음에는 가축을, 그 다음에는 스스로 종이 되어 곡식과 종자를 구입했다.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서 애굽의 모든 토지가 국유지가 되었다. 국유지의 소유자는 당연히 파라오다. 파라오에게 

직접 식량을 공급받는 신관들만이 소유한 토지를 국가에 바치지 않을 수 있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오분의 일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 창세기 47:26 

 

국가 소유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되 소출의 오분의 일을 세금으로 바치는 토지법이 요셉에 

의해서 세워졌다. 요셉이 세운 토지법은 사백삼십 년 후 출애굽이 일어나고 광야에서 모세오경을 

기록하는 시점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모세의 증언이다.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은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 그를 애굽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가 계속 되었고 유혹이 많았지만 그럴수록 요셉은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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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게 했다. 요셉은 애굽 최고 제사장의 사위였다. 그런 사람이 여전히 애굽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충분히 정치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다. 완벽한 애굽 사람이 되려면 애굽 신을 

믿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자신만이 아니었다. 요셉은 이제 막 선진 애굽 사회에 정착한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에 

동화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애굽의 중심도시가 아닌 고센 땅이 

머물게 했고 계속해서 유목을 할 수 있게 했다.  

 

요셉의 삶을 묵상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묵상하는데 큰 

유익을 준다. 세상에 발을 딛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 어떤 포지션으로 

살아갈 것인지 고민한다면 요셉을 보면 된다. 애굽 사회에 사백 년 이상 지속된 법 체계를 만든 

것은 요셉이 애굽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었다. 


